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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 후기 불상 발원문 망라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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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명상’이라하면 조용한 곳에 앉아 죽은 듯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일반

적이다. 하지만 진정한 명상은 우리가 숨쉬는 바로 이 순간 하나 하나 속에

서 알아차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. 부처님은 매 순간을 알아차림으로 

계셨지만 생활 속의 우리들은 작은 순간이라도 잠시나마 알아차림의 과정

에 들도록 하는 것이 명상의 역할이다.

서구 사회에서 이러한 생활 속 알아차림의 열풍을 불러일으킨 곳이 있다. 

바로 프랑스 보르도에 틱낫한 스님이 세운 수행공동체 플럼빌리지다. 세상

의 번잡한 물결에서 벗어나 삶의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순간의 

알아차림을 확장시킨다.

한국에서도 플럼빌리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. 바로 천안 광덕리

에 위치한 명상공동체 호두마을이다. 호두마을은 성숙된 후에도 수많은 과

정을 거쳐 호두 알맹이를 내놓는 호두와 같다는 의미에서 붙은 수행공동체 

마을 이름이다. 성숙된 가을에 따서 물에 오래 담가두어 외피를 썩히면 딱

딱한 호두 피가 나온다. 이를 깨면 나오는 호두 알맹이처럼 스스로 내면의 

진리를 깨우치라는 의미다.

차제가 있는 위빠사나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이곳은 평화롭다. 매 분기별 

집중수행 때를 제외하고는 개별수행자들이 조용히 수행에 임하고 있다. 위

빠사나 수행이 불교수행이지만 명상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누구나 상관없

이 수행에 동참할 수 있다.

호두마을 가는 길서 명상에 잠기다

호두마을은 마을로 가는 길 부터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. 서울에서 출

발하면 경부고속도로를 지나 논산천안고속도로를 달려 남풍세IC를 나온다. 

교통의 중심지인 천안까지는 쉽게 가지만 이후의 길은 구불구불난 시골길

이다.

광덕산을 바라보고 광덕리 초입에 들어서면 딱 ‘아 만만치 않구나’를 느끼

게 된다. 산등성이를 끼고 국도를 30분 가량 달리면 작은 마을이 나온다. 차 

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길 사이로 역시 20분 가량을 달리면 호두마을

이 나온다. 혹시 차량 바퀴가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주변에 핀 들꽃을 보

지 못한다. 사색에 잠기기 좋은 길이기에 차 없이 가는 것을 권하고 싶다.

좁은 길 사이 사이에 있는 호두마을 이정표는 마치 어려서 보물찾기를 하

듯 살피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찾는 이들의 마음을 변하게 한다. 즐거운 

마음에 잠시 주변을 돌아보면 조금씩 물들어 가는 가을 풍경이 눈에 들어온

다. 주변의 풍경은 번잡하게 일어났던 마음의 티끌을 조금 가라앉힌다. 광

덕산을 바라보고 올라가다 보면 호두마을이라는 명패와 함께 작은 벽돌집

들이 길손을 반긴다. 차가 미처 가지 못하는 보행로에는 호두나무가 자리를 

지키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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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마음쉼터를 가다’ 

⑦ 천안 호두마을 위빠사나 수행센터

Mandala

항상 오롯이 

깨어 있음이

바로 ‘행복’ 

B2면에 계속

호두마을 대수행홀에서 경행하는 수행자의 모습.


